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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발화 촉진 행동이

영아의 의사표현몸짓, 의성어, 어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송 하 나†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의사표현몸짓, 의성어, 어휘 발달에 미치는 어머니 발화 촉진 행동의

영향력과 영아의 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았다. 15-17개월 영아 70명(남아 34, 여아 36)과 어

머니가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어머니들은 영아의 언어 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MCDI-K에서 선

별하고 수정 보완한 의성어 및 어휘 목록과 의사소통행동에 대해 평정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놀이 상호작용과 언어 표현성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모성어 사용은

실험실에서 영아와 어머니가 15분간 자유놀이를 하는 동안 관찰되었다. 연구 결과, 의사표현

몸짓과 의성어의 발달이 영아의 어휘 발달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어머니의 발화 촉진

행동 중 모자 간 놀이 상호작용이 영아의 의사표현몸짓과 어휘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어의 사용은 어휘 발달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놀이 상

호작용이 영아의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남아들에서만 유의하였으며, 여아들의 어휘 발

달에는 모성어의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에서는 어머니 발화 행동의 역할에 대

해 초점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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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2년은 첫 단어를 습득 한 뒤 언어

발달이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시기이다. 따라

서 양육자가 제공하는 언어 환경에 따라 언어

능력에 개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국내

의 여러 선행 연구들은 초기 어휘 발달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변인으로 어머니

가 사용하는 어휘의 다양성(장유경, 이근영, 

곽금주, 성현란, 2003), 책 읽어주기(김경희, 엄

정애, 2007; 이지연, 이근영, 장유경, 2004), 아

동 지향어 사용(배성봉, 박혜원, 2012), 상호작

용과 양육행동(고은, 오숙현, 2006; 조유나, 홍

지은, 2010) 등을 다루어왔다. 이 연구들은 공

통적으로 어머니의 행동이 영아에게 언어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어휘 사용

을 자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어휘 수나 문장

구성을 중심으로 한 언어적 의사소통에 관심

을 가진 반면, 몸짓과 수신호를 포함하는 비

언어적 의사소통에는 주의를 덜 기울여 왔다. 

영아기는 언어적 발화만큼 비언어적인 표현이

많이 나타나는 시기이며, 비언어적 의사소통

이 어휘 발달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알려졌다

(김연수, 곽금주, 2010; Oliver, Dale, & Plomin, 

2004).

비언어적 표현의 발달은 인지적 모방 능력

을 기초로 한다. 즉, 관찰된 행동을 파지하고

이를 적절한 상황에서 행동으로 산출할 수 있

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인지 발달에

문제를 가진 영아들은 신체 표현과 언어 능력

에서 모두 지연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 예

로 자폐아들의 신체 표현과 표현 언어 발달의

지연은 서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Mundy, 

Sigman, Ungerer, & Sherman, 1987), 언어 지연을

보이는 인지장애아 역시 정상아에 비해 비언

어적 표현에도 지연을 보였다(Mundy, Kasari, 

Sigman, & Ruskin, 1995).

최수진, 방희정과 이순행(2009) 역시 어휘

발달만으로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을 충분히

알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비언어적

표현은 영아 뿐 아니라 성인에서도 의사소통

의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이전까지는 연령

의 증가에 따라 어휘 사용이 늘어나면서 비언

어적 표현이 줄어든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지

만(Acredolo & Goodwyn, 1985), 언어가 정교화

되는 것 같이 비언어적 표현 또한 정교화 된

다(Mundy, Kasari, & Sigman, 1992)고 보는 입장

이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몸짓과 마찬가지로 소리의 모방으로

이루어지는 의성어 역시 명사, 동사와 같은

어휘만큼 영아의 의사소통에 자주 사용된다. 

영아들이 자동차를 “뛰뛰”, 강아지를 “멍멍” 

이라고 부르는 사례는 흔히 관찰되며, 모방적

소리에 대한 선호는 영아기를 지나 유아기까

지도 지속되는 것 같다.

장유경(2004)은 한국 영아들이 명사와 더불

어 의성어를 가장 먼저 습득하는 경향이 있다

고 하였다. 또한 Masur와 Olson(2008)은 10개월

에 사회 행동의 모방을, 13개월에 소리와 발

화의 모방을 더 잘하였던 영아들이 17-21개월

에 어휘의 발달 수준이 높았다고 보고하여, 

의성어 사용이 영아기 의사소통 발달의 중요

한 단계임을 제시하였다. 물론 어휘의 발달은

상징적 표상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몸짓이나

의성어 같은 전언어적 특징과 구별된다. 하지

만, 영아기 언어 발달을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어휘 뿐 아니라 신체 표현과 의

성어에 대한 어머니의 영향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언어는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에 인지적으로

습득된 언어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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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때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어머니

와의 상호작용이 영아들에게는 맨 처음 의사

소통을 경험하는 통로이며, 영아의 발화를

격려하는 주 대상 역시 어머니이다(Rawland, 

2014). 영아들이 적극적으로 표현하려는 동기

를 가질 때 상호작용이 오래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어휘 외에도 몸짓이나 의성어 등 영

아에게 모든 형태의 발화와 표현을 자유롭게

하도록 격려하는 어머니 행동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아의 적극적인 발화와 표현을 촉진시키는

어머니의 행동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로 분

류 된다. 첫째, 모성어(motherese 혹은 parentese) 

혹은 아동 지향어(child-directed language)로 알려

진 발화 촉진 행동의 영향을 들 수 있다. 모

성어는 높고 독특한 억양과 리듬, 과장된 어

투를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특징이 언어의

종류에 관계없이 영아의 주의를 끌고 상호작

용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왔다(Werker, Pegg, 

& McLeod, 1994).

그러나 모성어가 영아의 어휘 발달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들 간에 상반된

결과들을 보고해왔다. Ramírez-Esparza, García- 

Sierra와 Kuhl(2014)은 모성어의 사용이 영아의

언어적 발화 및 표현 어휘 발달과 정적 연관

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특히 적극적인 발화가

긍극적으로 어휘 발달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반면, Deckner, Adamson과 Bakeman(2003)의 연

구에서는, 어머니가 리듬감 있는 발화를 많이

할수록 18-24월 영아의 어휘 이해와 산출 점

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모성

어의 특징이 어휘 발달을 도리어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가 된다.

모성어를 사용하는 부모들은 “할머니” 대신

“할무”와 같이 아동이 서투르게 발음하는 단

어를 반복하며, 명사를 이해하기 쉬운 의성어

로 대치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문법이 파괴

된 짧은 문장을 사용하거나, 아동이 대답할

기회를 주지 않고 양육자가 질문과 대답을 동

시에 하는 것 역시 모성어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Caulfield, 2001). 이러한 요소들이 영아의

주의를 끌고 언어 사용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지만, 실제로 모성어를 통

해 영아가 정확한 어휘에 대해 듣거나 배울

기회는 많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Singh, Morgan과 Best(2002)는 영아가

정적 정서를 수반한 성인 지향어를 모성어보

다 더 선호하였다고 언급하면서, 모성어가 영

아의 흥미를 끄는데 이점이 있다는 기존의 주

장을 반박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들은

모성어의 사용과 영아의 어휘 습득에 대해 상

충하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영아의 비

언어적 표현이나 의성어 사용에 대한 모성어

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언어의 세 가지 차원에 대한 모성

어의 영향을 각각 검증하려 하였다.

둘째, 어머니와 영아가 함께 놀이하는 동안

이루어지는 언어적 상호작용은 책 읽기와 더

불어 가정에서 영아에게 가장 직접적인 언어

적 자극을 전달하는 통로일 것이다. 특히, 역

할 놀이와 언어의 발달은 모두 표상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McCune, 1995). 따라서 역할 놀이

는 가상적인 대인적 의사소통이 가장 활발하

게 나타나는 놀이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세 이전 영아는 역할 놀이보다 혼

자 놀이나 병행 놀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Johnson, Christie, & Yawkey, 1987), 모자 놀이

에서도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역할 놀이를 수

행하는 경우가 많다. 어머니가 놀이를 하는

동안 영아의 눈높이에 맞추어 모성어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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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하지만, 모자 놀이상호작용은 장난감

을 매개로 한 공동주의와 주제에 따른 이야기

의 구성이라는 점에서 모성어와 구별된다.

영아가 장난감 전화기에 흥미를 보이는 것

을 알아차린 어머니가 전화기를 들고 “여보세

요‘ 하고 말하거나, 인형을 가지고 말하는 시

늉을 할 때, 영아는 전화기의 의미와 기능을

알려주는 어머니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언어

이해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단편적인 반응이 아니라 공동주의에 따라 대

화를 주고받는 형태로 다양한 사물의 이름과

인물의 화법을 보여줌으로써 언어 발달에 도

움이 될 수 있다(Ninio, 1983; Tomasello, 1988).

이러한 점에서 어머니가 영아에게 책을 읽

어주는 행동은 공동주의를 통해 다양한 언어

자극을 제시하는 장난감 놀이와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영아용 책은 글씨가 적고 감각

적 경험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소재로 질감을

표현한 것이 많다. 또한 그림을 중심으로 부

모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형태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장난감처럼 영아의 주의를 끄는

동시에 언어적 자극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 

Dickson, Walker와 Fogel(1997)은 책 읽기를 어

머니와 영아의 놀이 형태의 하나로 간주하였

으며, 국내외 여러 연구들(이지연 등, 2004; 

Karrass & Braungart-Rieker, 2005; Whitehurst et 

al., 1988)에서 책읽기가 영아의 언어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왔

다. 본 연구에서도 책읽기를 모자 놀이의 한

형태로 포함시켜 짧고 불완전한 형태의 모성

어와 복잡한 어휘나 문장의 제시가 가능한 모

자 놀이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려 하였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영아에게 풍부한

언어 환경을 제공하고 모델링을 통해 발화를

이끌어내는 어머니의 표현성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표현성은 얼굴표정이나 언어와

같은 수단을 통해 개인의 생각과 정서를 표현

하는 빈도와 강도로 볼 수 있다(Halberstadt, 

1986). 특히, 정서 표출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

은 개인의 생각이나 내적 상태를 타인에게 드

러내는 성격적 특성이다(Tucker & Friedman, 

1993). 영아는 부모가 정서를 어떻게 표현하는

지 관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표출

규칙을 습득한다(Halberstadt, 1986). 같은 원리

로 비언어적 표현 뿐 아니라, 화용론의 차원

에서 말하는 어조나, 표현의 풍부함, 언어 표

현 스타일 등이 어머니의 언어 표현성을 통해

영아에게 전달될 수 있다.

여기서 언어적 표현성은 단순히 말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풍부한

언어적 경험을 제공하는 환경을 의미한다. 선

행 연구에서도 단순하고 쉬운 언어의 반복이

아니라, 어머니가 일상적으로 더 복잡하고 다

양한 어휘를 표현하는 것이 영아의 어휘 획

득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유경

등, 2003; Huttenlocher, Haight, Bryk, Seltzer, & 

Lyons, 1991). 그러나, 어머니의 표현성이 영아

의 몸짓이나 의성어 사용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 이

를 검증하려 하였다.

무엇보다, 표현성에서의 성차는 성인을 대

상으로 한 성격 연구에서 자주 보고되어 왔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언어적 표현성이 상대

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표현성이 높은 여성은

사교적인 동시에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속성

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Tucker & Friedman, 

1993). 또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대한 선행

연구(Fivush, 1989; Fivush, Brotman, Buckner, & 

Goodman, 2000)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남

아에 비해 여아에게 정서적인 단어와 애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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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여아가 남아에 비해 풍부

한 어휘와 비언어적 표현 환경을 경험할 가

능성이 높음을 제시한다. 특히, 애정적 발화

는 모성어 사용을 더 빈번하게 포함하는 경

향이 있다. 즉, 자녀의 성에 따라 부모의 언

어적, 비언어적 표현 형태에 차이가 있을 때

(Eisenberg, Fabes, & Spinrad, 1998), 남아와 여아

의 의사소통 모델링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

다. 무엇보다 이러한 성차들이 어머니의 발화

촉진 행동과 영아기의 언어 발달에 어떻게 반

영될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

적을 요약하면, 첫째,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의사표현몸짓과 의성어의 발달이 어휘 발달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의

성어나 몸짓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정확하

고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동시에, 어휘 사용을

세련되고 풍부하게 하여, 서로 정적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발화와 표현을

촉진시키는 어머니의 세 가지 촉진 행동이 영

아의 의사표현몸짓, 의성어, 어휘 발달 각각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의성어를 많이 포함하는 모성어 사용이

영아의 의성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나, 어머

니의 언어 표현성이 비언어적 신체 표현에 미

치는 영향은 어휘 발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

이 연구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점을 더 면

밀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의 발화 촉진 행동과 영아의 언어 발달간의

관계에 성차가 있는지 검증하려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15-17개월 영아 70명(남아 34명, 

여아 36명)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시기에는 행동과 소리의 모방이 표상으로

전환되며 어휘의 획득이 가속화된다(Bjorklund, 

2012). 이 아동들은 아동발달 종단연구프로젝

트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대상 어머니들의 연

령대는 20-40대로 대부분의 어머니가 비취업

모였다. 거의 모든 어머니가 고졸 이상이었고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는 약 30%였

다. 또한 연 소득 3000-4000만원인 가정이 가

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구 도구

영아의 언어 발달

본 연구의 대상인 15-17개월의 영아들에게

실시할 수 있는 MacArthur-Bates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ies(M-B CDI: Fenson, 

Marchman, Thal, Dale, Reznick, & Bates, 2007)와

M-B CDI 구판의 한국어판인 MCID-K(배소영, 

곽금주, 김미배, 이현숙, 정경희, 2008) 및 장

유경(2004)이 산출 빈도에 따라 제시한 어휘

목록을 종합하고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MCDI-K는 284개의 어휘에 대한 영아의 이

해 및 산출 여부를 어머니나 양육자가 평정하

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언어는 사회와 시대

적 흐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십여 년 전에

제작된 어휘 목록들이 디지털 세대인 현대의

영아들에게도 친숙한 것들인지 1명의 전문가

와 함께 안면 타당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뿐 아니라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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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친숙한 어휘를 중심으로 선별하였다.

그 결과, “곤지곤지” 같은 어휘를 삭제하였

고 자동차 소리도 “빵빵”이나 “부릉 부릉” 외

에 “뛰뛰”와 “삐뽀삐뽀”와 같이 최근에 쓰이는

의성어를 함께 괄호에 제시하였다. 또한 의성

어와 일반 어휘를 구분하고 M-B CDI의 의사

소통행동에도 항목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언어 발달 하위 요소별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성어는 동

물과 자동차 소리(예: 멍멍, 야옹, 꽥꽥, 부릉

부릉, 칙칙폭폭, 냠냠) 등의 12항목을 사용하

였다. 일반 어휘는 일상적으로 친숙한 동물

(예: 강아지, 고양이, 오리, 기린, 코끼리 등), 

운송 수단(예: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장난

감(예: 인형, 블록 등), 음식(예: 우유, 사과, 바

나나, 당근), 신체 부위(예: 눈, 코, 입, 머리)와

사람(예: 엄마, 아빠, 아기, 누나, 형)을 지칭하

는 단어 80항목을 사용하였다. 또한 의사표현

몸짓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잘 가라고 손을

흔들거나, 손가락이나 손을 뻗어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등의 12항목을 사용하

였다.

어머니들에게 영아가 어휘나 의성어를 이해

하는지 혹은 사용한 적이 있는지 체크하게 하

였고 이해와 산출에 각각 0 혹은 1점을 주어

각 항목별 점수 범위는 0-2점이었다. 또한 의

사표현몸짓은 각 항목에 해당하는 행동을 어

머니가 자주 관찰하였으면 2점, 관찰한 적이

있으면 1점, 행동을 관찰한 적이 없으면 0점

을 주도록 하였다. 내적 합치도를 구한 결과, 

Cronbach’s alpha는 의성어 .73, 일반 어휘 .95, 

비언어적 표현 .76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발화 촉진 행동

놀이 상호작용 . 본 연구에서는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HOME: Caldwell & Bradley, 1984)와 Rodriguez와

Tamis-LeMonda(2011)를 참고하여 가정에서 영

아에게 발화나 비언어적 표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모자 놀이에 대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12문항들을 공통적으로 가정 내에서 일어

날 수 있는 놀이 행동들이었다. 각 문항들은

전화기를 들고 영아와 통화하는 시늉을 하며

가작화 놀이한다, 까꿍 놀이를 한다 등의 놀

이 활동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

한 이야기 지어 들려주기와 동화책 읽어주기, 

숫자/글자 놀이하기 등은 영아에게 학습이 아

니라 놀이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포함시켰

다. 어머니들은 각 문항을 읽고 일상적으로

얼마나 자주 이런 놀이를 하는지, ‘전혀 하지

않는다’ 에서 ‘자주 한다’ 까지 3점 척도로 평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가 .61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어 사용.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에서

모자상호작용의 관찰을 통해 모성어 사용을

관찰하였다. 영아와 어머니는 장난감이 있는

관찰실에서 15-20분간 자유놀이를 하였다. 

Caulfield(2001)가 제시한 준거에 따라 일반어보

다 느리고 과장된 발음(예: 어이쿠우우), 억양

의 변화(예: 좋아?↗), 의성(태)어 사용(예: 뛰

뛰), 반복과 운율의 사용(예: 콩콩 콩순이가), 

아기의 발음 따라하기(예: 음마뜨(엄마도)), 전

보식 문장 사용(예: 빨강 여기)의 6가지 형태

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관찰 평정자가 일방경 뒤에서 모성어 출

현 빈도를 구하였다. 중복이 나타나는 경우에

는 다른 영역별로 빈도를 계산하였고 전체 빈

도는 합산하여 개인 점수를 구하였다. 전체

사례 중 녹화된 20%의 사례를 다른 평정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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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모성어 출현 빈도 중 두 평정자

가 일치하게 평정한 빈도가 .8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 표현성.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언

어 표현성을 측정하기 위해, McCrae와 Costa 

(1990)의 5요인 성격 요인 중 외향성 하위요

인과 Self- Expressive Family Questionnaire(SEFQ: 

Halberstadt, Cassidy, Stifter, Parke, & Fox, 1995)

에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들은 외향

성의 속성 중 말하기 좋아함, 사교성, 적극성

에 해당하는 7문항(예: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는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그 이유를 이야기한다, 

내 기분이 얼굴에 드러나서 숨기기 어렵다)과

SEFQ의 정적정서 표현성 하위 영역 중 뚜렷한

얼굴 표정과 언어 표현을 포함하는 5문항(예: 

날씨가 좋다고 감탄한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지 말한다)으로 구성되었다. 어머니들은 각

문항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6점 척도로 답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가 .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과정과 자료 분석

영아의 언어발달 척도와 어머니의 발화촉진

행동에 대한 설문지를 어머니들이 집에서 수

행하고 영아와 관찰실을 방문할 때 가져오거

나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연구자는 영아와 어

머니가 낯설어하지 않고 놀이를 시작할 때까

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라포를 형성하였다. 

자유놀이는 15-20분 정도 지속되었으며 관찰

평정자 1인이 일방경을 통해 평정을 수행하였

다. 또한 전체 20%의 사례를 녹화하여 이후

다른 평정자가 분석하고 두 평정자 간 일치도

를 구하였다.

통계 분석은 우선, 각 변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의사표현몸짓, 의성어, 어휘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발화촉진행동의 영향력과 성차

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는 SPSS version 21.0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기술치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인들의 기술치

분석 결과가 표 1에 나타나 있다. 표 1은 전

체 아동과 남아 및 여아 집단 각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여준다. t-test결과 변인들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 문제 분석 결과

연구 문제 분석을 위해 먼저 변인들 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여 관련성을 알아보고 이

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한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의사표현몸짓, 의성어, 어휘 발달간의 관계

표 2에 제시된 상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영아의 의사표현몸짓이 어휘(r=.31, p<.01) 발

달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의성어

와 어휘 발달 간에도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r=.66, p<.001). 그러나 몸짓과 의성어 간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영아의 어휘 발달을 준거변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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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영아 변인] 

1. 의사표현몸짓 -

2. 의성어 .17 -

3. 어휘   .31**   .66*** -

[어머니변인]

4. 놀이상호작용   .44*** .16   .33** -

5. 모성어사용 .20 .09 .19 .05 -

6. 언어표현성 .27* -.13 -.12 .15 .24*

*p < .05, **p < .01, ***p < .001

표 2. 영아와 어머니 변인들 간의 상관 분석 (n=70)

변인들
남아 (n=34) 여아 (n=36) 전체 (n=70)

M SD M SD M SD

[영아 변인] 

의사소통몸짓 15.74  4.52 16.06  4.00 15.90  4.23

의성어 10.15  4.74  8.92  4.95  9.51  4.85

어휘 49.38 21.61 46.31 21.19 47.80 21.29

[어머니 변인]

놀이상호작용  8.24  1.94  8.75  2.14  8.50  2.05

모성어사용  .15  2.10  .28  2.71  .17  2.42

언어표현성 60.15  5.83 59.19  6.62 59.66  6.22

표 1. 영아와 어머니 변인의 기술치 분석

로 언어표현몸짓과 의성어의 영향력을 회귀

분석으로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의성어(ß= 

.62, p<.001)가 언어표현몸짓(ß=.21, p<.01)보다

어휘 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전체 회귀 모델은 .001수준에서 유

의하였다.

어머니의 발화 촉진 행동이 영아의 언어 발달

에 미치는 영향

표 2에서, 어머니의 발화 촉진 행동 중 놀

이 상호작용은 의성어를 제외한 영아의 의사

표현몸짓(r=.44, p<.001) 및 어휘(r=.33, p<.01)

발달과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또한 어머

니의 언어 표현성 역시 영아의 몸짓(r=.27,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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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변인
의사표현몸짓 어휘

ß t ß t

놀이상호작용 .41 3.84***  .35  3.15**

모성어사용 .14  1.27  .23  1.97

언어표현성 .17  1.58 -.22  1.92

R2  .26  .19

F  7.61***  5.01**

**p < .01, ***p < .001

표 3. 영아의 언어 발달에 대한 어머니 발화 촉진 행

동의 영향 (n=70)

여아남아 1 2 3 4 5 6

1. 언어표현몸짓 - .07  .17 .31 .11  .41*

2. 의성어  .28 -   .61*** .25 .20 .01

3. 어휘   .45**   .70*** - .29 .33* -.07

4. 놀이상호작용   .58*** .10  .41* - .10 .21

5. 모성어 사용 .31 -.03  .02 -.07 - .30

6. 언어 표현성 .12 -.33 -.19 .09 .16 -

*p < .05, **p < .01, ***p < .001

Note. 대각선 아래 남아, 위는 여아의 상관

표 4. 남아(n=34)와 여아(n=36) 집단에서의 상관 분석

타났다. 그러나 모성어 사용과 영아 변인 간

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영아의 의사

표현몸짓과 어휘 발달을 준거변인으로 한 회

귀 분석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에서는 어머니의 놀이 상호작용만이 영아의

의사표현몸짓(ß=.41, p<.001) 및 어휘(ß=.35, 

p<.01) 발달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

로 나타났다. 상관 분석에서는 어머니의 언어

표현성과 영아의 의사표현몸짓과의 관련성 역

시 유의하였으나, 놀이 상호작용과 함께 회귀

식에 투입했을 때 언어 표현성의 영향력이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발화 촉진 행동과 영아의 언어 발달

과의 관계에서의 성차

표 4는 남아와 여아 집단 각각에서의 상관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표에서 대각선을 중심

으로 아래쪽은 남아, 위쪽은 여아 집단에서의

상관을 제시하고 있다.

표 4에 따르면, 남아에서는 어머니의 놀

이상호작용이 영아의 언어표현몸짓(r=.58, 

p<.001) 및 어휘(r=.41, p<.05)발달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여아에서는 이 변인들

간의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어머니의 모성어 사용과 여아의 어휘 발달

(r=.33, p<.05)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

으며, 어머니의 언어표현성과 여아의 몸짓

(r=.41 p<.05) 간에도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의한 상관이 어머니

변인과 영아 변인 하위 요인들 간에 1:1로 나

타났으므로 어머니의 발화촉진행동들의 상대

적 영향력을 따로 회귀로 분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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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변인과 준거 변인이 각 한 개씩이면, 회

귀 계수 값은 상관 분석 결과와 동일하므로

상관 분석 결과의 유의성으로 영향력을 예측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어머니의 놀이 상호

작용은 여아가 아닌 남아의 언어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어머니의 언어 표현성과 모

성어 사용은 여아들의 의사표현몸짓과 어휘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영아의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인

의사표현몸짓, 의성어, 어휘 발달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어머니의 발화 촉진 행동이 영아의

언어 발달 각각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를 알아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의사표현몸짓과 의성어는 어

휘 발달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의성어가

몸짓에 비해 어휘 발달을 상대적으로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몸짓과 의성

어를 더 많이 사용한 영아가 어휘를 더 풍부

하게 사용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몸짓을 포함한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소리

모방 능력이 영아의 어휘 발달을 예측한다는

결과는 이전 연구들에서도 보고되어 왔다(김

연수, 곽금주, 2010; Oliver et al., 2004).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대부분 종단적 관계를 기반으

로 이루어져 왔다. 비언어적 표현과 의성어

같은 소리 모방을 1세 이전의 전언어기적 특

징으로 보고, 표상의 발달과 함께 신체적 표

현이나 모방적 소리가 어휘로 대치되어 간다

고 하였다(Masur & Olson, 2008).

이처럼 선행 연구들은 어휘가 늘어나면서

몸짓이나 소리 모방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같은 연령대

에서 어휘 능력이 뛰어난 영아가 몸짓, 의성

어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즉, 비언어적 표현이나 의성어의 사용이

언어적 의미를 풍부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아기 동안 의사소통 수단

전체가 함께 정교화 되어 상보적인 역할을 수

행하며 발달해 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몸짓과 의성어 사용

간의 관련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의사표현몸

짓과 의성어의 사용은 모두 모방이라는 기제

와 관련이 있고, 언어 지연을 보이는 자페아

가 지연된 신체표현과 무의미한 발성을 보이

지만(Mundy et al., 1987),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언어는 효율성의 원리를 따르는 경향이 있

다. 명칭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대명사를 발

달시키거나,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는 것 역시

무의식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몸짓이나 의성어만으로는 아무리 많

이 사용하더라도 의미를 정교하게 전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언어 표상인 어

휘의 의미와 이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달

하는 것 같다.

둘째, 연구 결과, 어머니의 발화 촉진 행동

중 영아의 의사표현몸짓과 어휘 발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놀이 상호작용이었

으며, 모성어는 영아의 언어 발달에 거의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에서 다룬 세 가지 발화 촉진 행동 중 모성어

는 반응성, 언어 표현성은 모델링, 놀이 상호

작용은 직접적인 언어 자극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놀이 상호작용은 놀이처럼

수행되는 영아와의 책 읽기와 이야기 들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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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포함된 개념이었다. 

즉, 이러한 결과는 직접적으로 언어 자극을

제시하는 것이 아동의 언어 발달을 가장 증진

시킬 수 있는 방안임을 보여준다. 물론 자극

이 학습이 아닌 즐거운 놀이 경험의 형태로

영아에게 주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영아와 어머니의 놀이는 공동주의를 통

해 어휘를 소개하고, 사물의 기능이나 역할

을 설명할 수 있으며, 언어를 사용하는 맥

락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Karrass & 

Braungart-Rieker, 2005; Tomasello, 1988). 특히, 

역할 놀이는 어머니의 발화 촉진 행동 중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의 구어적 문장이나 주제가

있는 이야기로 이루어진다. 짧고 쉬운 형태의

모성어나 간접적 환경인 언어 표현성보다 더

체계적인 기승전결 구조의 언어적 자극이 제

공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어머니가 복잡하고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단순한 언어를 반복하는 것 보다 영아의

어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장유경 등, 2003; 

Huttenlocher et al., 1991). 그러나 이보다 짜임

새 있는 이야기와 사회적 대화 형태의 언어적

경험을 제시하는 것이 언어 발달에 더 이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모성어의 영향이 유의

하지 않아, 흥미를 자극하고 주의를 전환시키

는 것만으로는 높은 수준의 언어 발달이 이루

어지기 어렵다는 주장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문법이 파괴된 불완전한 형태의 단순

하고 쉬운 언어적 자극을 제시하는 것 보다

완전한 형태의 풍부하고 체계적인 언어 자극

이 영아의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확인시켜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의성을 많이 포함하는

어머니의 모성어 사용이 영아의 의성어 발달

과도 유의한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정(2009)은 모성어가 음절을 불규칙적으로

분화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하였는데, “멍멍”을

“멍머어~엉↗”으로 분절하여 발음할 때 이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방해를 받

을 수 있다. 음절에 대한 정보가 모여 어휘를

구성하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과장된 의성어

사용이 영아의 의성어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되

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러나 모성어와 영아의 언어 발달은 부적인 상

관을 보이지는 않았다. 즉, 본 연구에서는 모

성어가 언어 발달을 도리어 저해한다는 주장

을 지지하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모성어의 영향에 대해 뚜렷하지 않은 점이 있

어 추후 연구에서 이를 밝힐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는 15-17개월 영아를

다루고 있는데 이 시기는 40단어 정도의 단어

획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상호작

용에서도 모성어의 사용이 이전보다 줄어들었

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모성어와 언

어 문법의 충돌이 본격화되는 것이 2세 경

(Reilly & Bellugi, 1996)이라는 주장을 고려하면

보다 어린 영아에서는 모성어와 어휘 발달에

대한 결과가 다를 수 있어 이후 연구에서 검

증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발화

촉진 행동과 영아의 언어 발달 간의 관계에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다. 남아 집단에서는 어

머니의 놀이 상호작용과 어휘 발달간의 관계

가 나타났다. 그러나 여아 집단에서는 남아

집단과는 달리 놀이 상호작용의 영향이 유의

하지 않았고, 반대로 이전에는 유의하지 않았

던 모성어 사용이 어휘 발달에, 언어 표현성

이 의사표현몸짓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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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모성어 사용은 짧고 단순한 자극을 주

로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여아의 어휘 발달에

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 발달에서의 성차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식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언어 유창성이나 이해 능력 모두에서 더 뛰

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성차에

신경학적 근거가 제시되었다(Cameron, 1992: 

Sommer, Ramsey, Mandl, & Kahn, 2003). 여아에

대한 모성어와 언어 표현성의 영향력은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에서의 성차와도 연관성이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남아보다 여아에게 더

정서적이고 애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Fivush et al., 2000), 여성이

남성보다 정서적 각성이 더 빨리 일어나는 것

으로 나타났다(Kring & Gordon, 1998). 이는 다

시 말해, 여아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 더

표현적인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고, 정서적인

자극에 반응하는 경향 역시 높을 것이라는 점

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발화촉진행

동이나 영아의 언어발달 모두에서 성차가 나

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언

어적 자극에 대해 남아와 여아가 영향을 받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모성어의 사용은 언어 형태의 파괴라는 점에

서는 불리한 측면이 있으나, 긍정적인 정서

표현과 애정적인 어투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

다. 따라서 모성어는 의사소통의 동기를 일으

키는데, 이 때 남아보다 여아가 더 민감하고

강하게 반응할 수 있다. 또한 유사한 환경 속

에서도 남아보다 여아가 언어적 자극에 더 흥

미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면 모델링할 기회를

더 자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편, 놀이 상호작용처럼 직

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모성어와 같이 흥미를

유발하거나 모델링을 통해 의사소통을 자극하

는 다소 간접적인 방식의 발화 촉진 행동에

역치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준

다. 즉, 어머니의 행동이 영아의 언어 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치려면 어느 정도의 강도와

자극의 양이 필요할 수 있다. 한국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들도 아들보다 딸과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경향이 있고(송하나, 2008), 

남아들에게는 정서적 표현을 억제하는 문화

적 규준이 작용한다(김은경, 도현심, 김민정, 

2007). 이러한 특성이 같은 언어 환경 속에서

남아와 여아가 자극을 받는 양과 강도에 영향

을 주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성차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더 상세히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성차에 대한 결과들은 영아의

언어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남아에게는

직접적으로 풍부한 언어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여아에게는 애정적이고 표현적인 환경

을 제공하고 의사소통에 대한 동기와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

사한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추가하자면, 우선, 

모성어의 사용 여부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영

아의 반응을 함께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어머니의 발화 자극 행동을 일방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영아와의 반응성을 고려한

양방적 차원에서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의 다양한 연령층

을 다루지 못하였는데 의사표현몸짓, 의성어, 

어휘의 체계적인 발달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종단적 설계와 횡단적 설계를 동시에 비

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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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머니에게 영아의 언어사용을 보고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후 관찰을 통해 보다 객

관적으로 언어 산출과 이해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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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maternal utterance-facilitation behaviors on

infants’ nonverbal expression, onomatopoeia and lexical development

Hana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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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fants’ nonverbal expression, onomatopoeia, and lexical 

development, and mothers’ utterance-facilitation behaviors. Seventy infants aged 15-17 months and their 

moth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Mothers completed questionnaires to evaluate both their infants’ 

language development and the mothers’ play interaction behaviors and language expression. Mothers’ use of 

“motherese” was also observed in a 15-minute free play setting between mothers and infants. Results 

showed that infants’ nonverbal expression and the use of onomatopoeia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lexical development, and mothers’ play interaction positively predicted infants’ language development.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behavior and infants’ language development varied with gender. 

Discussion included the role of direct and indirect input of mothers’ utterance-facilitation behaviors. 

Key words : Nonverbal expression, Onomatopoeia, Lexical development, Infants, mothers’ utterance-facilitation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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